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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서관은 기술혁신의 도서관 적용을 고민하고 기술․인간․도서관이 결합하고 대응해야 할 방안이 필요하며 그 고민의 

출발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사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본질, 도서관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교육적 함의, 사서교육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사서교사 교육의 방향성을 사서의 인재상,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cknowledges the role of education in the period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urges 

active change of education. The library i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eds to think about the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to library services, and to combine and cope with technology, human, and 

library. The starting point of this discussion should be education. The study purport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librarian education in the context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tudy analyzed the 

essence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hanges of libraries,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blems of librarian education. As a result, the study presented the direction 

of librarian education in the context of librarians’ competences, content and methodolog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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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7년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키워드 중 하나

가 ‘제4차 산업혁명’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디

지털, 물리적, 생물학적인 영역의 경계가 사라

지면서 융합되는 기술적인 혁명으로 정의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5). 제4차 산

업혁명은 기존 영역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기술

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지능화된 사회 변화를 의

미하며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

(hyper-intelligent), 맞춤화(customized)를 키

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

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화에 대

한 개인․조직․국가의 대응은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도 하며, 4차 산업혁명

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 중 하나는 기

존 산업의 생명주기를 단축시키고 수많은 산업

이 생성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변화가 나

타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함께 

기존 직업의 많은 부분이 컴퓨터 또는 인공지능

에 의해 자동화되고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므로 

지금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노동의 위기가 도래

할 것으로 예견된다(이승협 2017). 

정보의 양이 100년 주기로 두 배씩 증가하던 

것에 비해 정보증가 주기가 급속도로 단축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의 정보의 양이 기존 생산된 

정보의 양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폭

발은 사회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다양한 변화의 중심에는 교

육이 있다.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교육의 책임이며 이를 위해 교육

시스템의 전환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이는 사서교육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사서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

기에 충분한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교육의 능동적인 변화를 촉구

하고 있음에도 사서교육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

이 논의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

명시대의 도서관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서교육

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징, 4차 산업혁명에서의 

도서관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교육적 함의를 

관련 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이러한 내용을 중

심으로 사서교육의 문제점 및 방향성을 논의하

고자 한다.

2.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

2.1 4차 산업혁명의 특징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

업혁명’을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

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지칭한다. 우리는 

그동안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경험하였다.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증기기관 기술혁명을 

통해 시작된 것으로 기계생산을 가능케 하였으

며, 제2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초 전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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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전기동력기술을 기반으로 대량생산을 가능

하게 하였으며, 제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

의 혁명을 통한 정보화, 자동화 시대를 가능하게 

하였다(이승협 2017). 1,2차 산업혁명이 물리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상품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

로 한 혁명이었다면, 3차 산업혁명은 무형의 재

화생산을 기반으로 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

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

적인 기존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융합되는 

기술적인 혁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 영역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기술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지능화된 사회 변화

를 의미하며 초연결성, 초지능화, 맞춤화를 키

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가 1970년 발표한 ｢미래 쇼크

(Future Shock)｣에서 미래의 변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 조직, 국가가 이

러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클라우스 슈밥 역시 

제4차 산업혁명이 현재의 기술변화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사회․경제적으

로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예견하고 있

다.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기술적 혁신

이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

터 등이 그것이다. 즉,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주

변에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사물에 네트워

크가 연결되면서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를 주

로 생성하고 처리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비정형

화, 반정형화 데이터의 대용량 빅데이터가 실시

간으로 생성되었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은 정보

의 추론, 예측,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판단의 정확성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는 다양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

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첨단 제조업 전략계획

을 수립하고 클라우드 중심의 플랫폼을 중심으

로 한 산업화,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독일

은 Industry 4.0이라는 이름 아래, 스마트 생산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역시 데이

터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등의 전략을 수립

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국 역시 ‘신산업민관협의

회’를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보고서를 제시하고 

분야별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

원회’를 발족하여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정현학, 최영임, 이상원 2016). 

2015년에 출판된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서 

2025년에 발생할 변화를 예측하였다. 인터넷이 

연결된 의류․안경․자동차, 로봇 약사의 등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초의 정부, 기업 감사 및 

이사회의 인공지능 활용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기술의 접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

며, 우리는 많은 변화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 첫

째,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이

른바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불리는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사물인터

넷 및 클라우드를 통해 초연결성에 기반을 둔 

플랫폼 기술은 공유경제(Sharing Econoomy) 

및 주문형 경제(On Demand Economy) 등 데

이터 중심 또는 소비자-공급자를 연결하는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와 같

은 공유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

스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노동구조와 일자리

의 변화 역시 예고되고 있다. 다양한 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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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술의 접목이 이루어지고,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던 업무를 기술이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통신을 기

반으로 한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낙

관론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기존 직업의 많은 

부분이 컴퓨터 또는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되

고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므로 지금보다 더 심

각한 수준의 노동의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

측된다. 특히 육체노동에 대한 의존이 낮아지

고 기술혁신 산업의 도입은 새로운 기술, 정보

처리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숙련노동자에 대

한 수요는 높은 반면, 반숙련,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세계경제포

럼(2016)은 2020년까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정보처리기술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210만 

개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견하는 한편, 일자리 

7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견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의 양극화, 노동의 양극화는 불가피

해진다(이승협 2017). 금융업무의 경우, 이미 

디지털로 무장한 모바일 뱅킹 등을 활용한 비대

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점포가 대거 사

라지고 나아가 영업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

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은 단순한 인지역량이나 콘

텐츠 능력을 넘어, 기술적 능력, 체계적 능력, 

복합문제해결 능력, 창의력이 요구된다. 

2.2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의 변화 

매일경제는 옥스퍼드 마틴스쿨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의 직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얼

마나 대체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 직업의 미

래를 2015년에 발표하였다. 매일경제 직업의 미

래 웹사이트를 통해 특정 직업을 입력하면 20년 

이내에 직업이 기술로 대체될 확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서관 사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20년 

이내에 대체될 확률을 65%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체 582개의 직업군 중 309위를 랭크하고 있

다. 도서관 관련 직종 중에는 대출 관련 종사자

(572위), 대출심사직원(476위), 데이터베이스 관

리자(95위), 도서관 직원(523위), 문서정리원

(552위), 큐레이터(31위) 등, 비교적 도서관 관

련 직종의 기술 대체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

국 시민들이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기

관이며 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도서관에서 제공하

는 프로그램의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반면에 도서관 방문수, 대출수, 참고정보 제

공 회수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Bertot, 

Sarin and Jaeger 2016). 국내 사정도 비슷하

다. 최근 보고된 공공도서관 통계조사(문화체

육관광부 2017a)에 따르면 도서관 운영프로그

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관당 도서관 방문자 

수는 2012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 344,696명, 2016년 279,248명), 대출도

서 수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다(2012년 151,618권, 

2016년 122,752권). 

도서관에 대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도서관

의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가 나

타난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실내 환경 모니터

링, 장서 및 행사정보 푸쉬서비스, 장서점검, 스

마트 라커 및 좌석예약 서비스 등 도서관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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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노동조, 손

태익 2016). 증강현실을 활용한 도서관 장서안내 

가이드(University of Houston - Downtown), 

독일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푸시해주는 증강현

실 서비스(German Traces NYC), 증강현실

을 활용하여 사서의 장서 점검을 도와주는 서

비스 (Miami University, ShelvAR) 등 새로

운 인터페이스로서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도 시도되고 있다(Spina 

2014). 빅데이터는 KAIST 도서관 웹 로그 분

석시스템(김서 2013)을 바탕으로 한 방문자분

석, 자료별 관심분석, 검색분석, 페이지분석, 유

입경로 분석 서비스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구현된 사서 의사

결정 지원서비스(수서 추천 기능, 스마트 대시

보드, GIS 현황판, 태그 클라우드), 이용자 

도서추천 서비스(맞춤형 추천, 프로파일링) 

(표순희 외 2015)는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서관의 챗봇기반 참고정보서비스 시범사례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등이 대표

적이다.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진흥청(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은 

RFID를 기반으로 잘못 배가된 자료, 분실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는 장서 점검 로봇(AuRoSS)

을 개발하였으며, 싱가포르 파시르 리스 도서

관(Pasir Ris Library)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공공도서관에서 시범 사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역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OCLC 

WorldShare의 도서관 소장정보의 공유, 국회

도서관 국가학술정보 융합데이터, HathiTrust 

디지털 리포지터리의 자원 생성 및 공유를 위

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예이다. <표 1>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서관 적용 사례를 정의

한 것이다. 

기술 급변점 예시

로봇과 서비스 미국최초의 로봇악사 등장 - 장서 점검로봇

IOT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안경을 씀 

- 비콘알림, 이용자 위치 알림, 출입 및 열람 좌석, 경로안내, 실내 공기 질 

모니터링, 스마트 락커, 모바일 대출 

- 성균관대학교, 국립세종도서관 등 다수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체험

새로운 시각 

인터페이스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안경을 씀 

- 증강현실활용 서가정보 및 장서안내 가이드(University of Houston - 

Downtown)

- 증강현실활용 독일문화유산 관련 자료푸시서비스(German Traces NYC)

- 증강현실활용 장서검검(Miami University, ShelvAR)

클라우드 

컴퓨팅

인구의 90%가 무한용량의 

무료보관소를 보유

- OCLC WorldShare Management Service(도서관 소장정보 공유)

- 국회도서관(국가학술정보 융합데이터 구축)

- 서울대학교 도서관(연구업적물 및 디지털 콘텐츠 보존)

- HathiTrust(디지털 리포지터리의 자원 생성 및 공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업이사진에 인공지능이 

등장

- 도서관 빅데이터 시스템(사서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이용자 도서추천 서비

스 등)

- KAIST 도서관 웹 로그 분석시스템

- UC Irvine 도서관 챗봇 서비스

<표 1>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도서관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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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한편으로 

아날로그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은 디지털 시대

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도서관협회장은 2017년 11월 서울경제와의 인

터뷰를 통해 인공지능이 접목된 상품이 나오면

서 인간은 더욱 고립될 것이므로, 개개인에게 

보다 더 인간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강조한바 있다(서울경제 2017.10.24). 또한 

심원식(2017) 역시 도서관은 더욱 기존과는 차

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사

람과 사람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보다 아날로

그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

다. 도서관은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통해 자

신들이 원하는 실험을 하고 혁신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3D프린터와 같

은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공간, 물리적 결과물

을 창작하는 공간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

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김보영, 

곽승진 2017). 시험공부나 입시공부를 하는 독

서실에서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

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하여 북카페, 

역사관, 체험관 등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거나, 라키비움 또는 미디어 테크 등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추고 공간적인 변화를 꾀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문화

체육관광부 2017b). 

위기와 기회 사이의 기로에 서있는 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

하여 계속 진화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기존의 

정보제공이라는 기능을 준수하는 동시에, 정보

기술을 접목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아날로그적

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병행이 요구

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서비스와 지역사회와

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기술이 

가할 도서관 노동 구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

여 기술․인간․도서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

고 대응해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서

관은 진정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융통성, 참여, 

대화, 진화하는 공간,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모

해야 한다. 이제 어느 때보다 사서의 역량이 중

요해진 시점이다. 사서는 혁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야 하

며, 급변하는 노동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

민의 출발은 사서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4차 산업혁명의 교육적 함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가속화되는 변화의 

속도는 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급속하

게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분야로 교육을 제시

하고 있다(교육부 2016).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한 교육의 변화는 크게 인재상, 교육방법,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첫째는 교육에서 양성해야 하는 인재상의 변

화이다. 정보증가 주기가 급속도로 단축되고 있

으며, 최근 2년간 정보의 양이 기존 생산된 정보

의 양을 초월하고 있다. 기존의 교육이 지식의 

전달 및 효율적 습득을 통한 ‘모방형 인재’를 양

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교육은 새

로운 지식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다른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창의형 인재’를 양성해

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인재는 주어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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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인재’

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지식

과 기술을 재구성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

는 ‘문제 창조형 인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영역이 연결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시

대에서 혼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인재가 아

닌 타인과 소통하고 협업하여 성과를 낼 수 있

는 ‘협업형 인재’가 필요하다(교육부 2016; 최

연구 2017).

둘째, 교육내용에 대한 변화이다.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교육내용은 표준화, 규격화, 정형화

에서 다양성, 창의성, 유연성을 강조하는 방향

으로 변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기술에 대

한 획득능력이며, 이를 위한 코딩교육이나 SW

교육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공교과 역시 유연하

게 변화해야 하며, 현장실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내용의 개편,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

자원의 교육, 경력개발 및 관리를 위한 교육서

비스 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강현주, 조대

연 2017; 교육부 2016).

셋째, 교육방법에 대한 혁신 역시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교육은 학생들 스스

로 학습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이론이나 단편적 지식의 습득을 넘

어 보다 비판적이며, 창의적이며 융합적인 사

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

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참여와 경험이 중요하

며 비형식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의 확대, 거꾸로 

교육(Flipp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학습,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

이 중요하다. 또한 지식전달자나 가르치는 사

람으로서의 교수자의 역할에서 지도하고 조언

하는 사람으로서의 교수자의 역할변화가 필요

하며, 교육은 학교교육 위주의 형식적 교육에

서 벗어나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비형

식적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최연구 2017; 

안종배 2017).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양성을 위

한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학문에서 

교육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강영문(2017)은 4차 산업혁명시대 물류교육은 

기관별 교육의 특성화, 현장실습의 강화, 학문

적 체계에 의한 물류교육, 대학주도의 물류교

육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

며, 백승수(2017)는 교양교육은 대학교양교육

의 동형화, 특성화 부실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하여, 교양교육 목적의 재정립, 차별화, 교

육내용의 융합화를 강조하였다. 정주원(2017)

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비자 교육에 대한 방

향으로 지식전달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 

융합을 이끄는 생활중심의 소비자 교육과 신뢰

와 상호 협력의 소비문화를 이끌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표 

2>는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신 관련 선행연구

를 인재상, 교육방법, 교육내용에 따라 요약한 

내용이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의 교육역할을 강조하고, 교육의 능동적인 변

화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사서교육에서는 많이 

논의된 바 없다. 현재의 사서교육이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에 

충분한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

구는 인재상, 교육방법,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사서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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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인재상 내용적 혁신 방법적 혁신

강현주, 

조대연

(2017)

대학교육일반

- 창의적 인재

- 융복합 인재

- 소프트웨어 인재

-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 수요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과개편

- 평생교육의 강조

최연구

(2017)
대학교육일반

- 과학, 기술, 수학, 예술적 융합

인재
- 기술 및 과학소양교육

- 평생교육의 강조

- 비형식 교육의 강조

- 온라인 교육

-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 교수자의 역할변화 

안종배

(2017)
대학교육일반 - 다양성, 창의성, 유연성 강조

- 역량 함양 중심 교육

- 평생교육의 강조

- 맞춤형 직업교육

- 교육방법의 다양화 

강영문

(2017)
물류교육

- 현장실습 강화

- 특성화

- 대학간 & 지역과의 협력

조헌국

(2017)
교양교육

- 문제해결, 의사소통, 협력, 

정보기술적 인재

- 인성교육

- 창업교육 및 융복합 교육

- 블랜디드 교육

- 협동학습 중심의 교육체계

백승수

(2017)
교양교육

- 차별화/전문화 

- 융합화 

- 오픈플랫폼

- 교육방법의 확대

정주원

(2017)
소비자교육 - 신뢰성 및 협력능력의 강조 

- 가치중심 및 소비윤리의 교육

- 창의적 융합을 이끄는 생활중

심 소비자 교육

<표 2>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신 관련 연구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헌정보학 
교육의 문제점 

4.1 인재상의 미확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서에게 필요한 인재

상 또는 사서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에 대

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 물론 최근 인재양성을 위하여 각국

의 도서관 단체는 사서의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국내에도 산업수요와 교육훈련과의 연계성

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을 개발하였으

며, ‘문헌정보관리’ 역시 총 16개 NCS 능력단

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NCS ‘문헌정

보관리’ 직무의 능력단위 및 하위 능력단위요소

가 도서관 현장에서 수행되는 도서관 직무나 필

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검

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실제 NCS에 

대한 중요도 및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NCS 구성

요소와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차성종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적합한 사서의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사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내용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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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육현장과 실무현장의 간극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강조되

었던 것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한 교육내용의 유연한 변화이며 현장실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내용의 혁신, 교육현장과 실

무현장의 연계이다(교육부 2016). 이러한 강조

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 교육과 실무와의 간

격에 대한 우려는 이미 많이 언급되어 왔다. 이

제환 외(2005)의 연구에서 현행교과과정에 대

한 사서들의 만족도 및 업무관련성을 조사한 결

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서는 1.3%에 불

과한 반면,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사서는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

은 68.7%, 학교도서관은 58.6%가 교과과정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관련성

에 대해서는 61.6%의 사서가 현행교과과정과 

업무관의 간극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론

에 치우친 교육과정, 관종별 도서관 현장의 교육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 불만족 요인

으로 나타났다.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2011)는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실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는데,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결과, 

문헌정보학과 교과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이 87.47%로 높게 나타났

으며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문헌정보학에 대

한 전반적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만

족도는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실무와의 연계

성 및 취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재영(2011)의 경우도 국내 문

헌정보학 정보서비스 분야 교과목이 개론이나 

원론 위주로 개설되어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

하였으며, 도서관 현장에 대한 이해와 관찰, 그

리고 참여가 이루어지는 교과목이 부족한 것을 

파악하였다. 김영석(2014) 역시 도서관경영 관

련 교과목이 도서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서 전문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산업맞춤

형 사서의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현장과 도서관

현장의 부단한 협력이 필요하다. 실제 도서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의 사서가 도서

관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한 문헌정보학 연구나 노력이 부족

하다. 

4.3 교육내용의 동형화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학교육은 획일화된 교

육커리큘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맞춤형 인

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요

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에

서 교육내용의 동형화는 문헌정보학뿐만 아니

라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다(강영문 2017; 백승수 2017). 우리가 사서교

육에서 양성하였던 모방형 인재, 즉 기존의 선

진지식을 최대한 빠르게 외우고 습득하여 따라

하는 인재양성방법을 통해서는 정보환경에 대

응할 수 있는 사서를 양성하기 어렵다. 이제는 

웹이나 다른 정보자원을 통해서 대학에서 교육

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졌으

며, 이와 차별된 숙련된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실정을 살펴보면, 

대학에서 전공필수는 없애고 전공개설학점 및 

이수학점을 최소화하는 것을 요구하다보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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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보학과 역시 전공필수과목을 없애거나 개

설과목 수를 줄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노

영희 2015). 이러다보니 대학 내의 문헌정보학

과별로 특화된 과목을 개설하고 유지하기가 어

렵고 문헌정보학과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시류에 따라 데이터 사이

언스와 같은 과잉동조화 연계전공이 나타나기

도 한다. 현재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경우 문화

콘텐츠(중앙대학교, 전북대학교), 디지털 인문

학/디지털 정보관리(경북대학교, 연세대학교), 

기록관리(한남대학교) 등의 연계전공이 나타나

고 있으나, 가장 많은 학교가 개설하고 있는 연

계전공은 데이터 사이언스(성균관대학교, 상명

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동덕여자

대학교 등)이다. 대학원 역시 비슷한데, 최근 경

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디지털정보관리전공,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서교육전공, 서울여

자대학교 도서관정보정책전공, 신라대학교 상

담치료대학원 독서지료학과 등 대학원 과정의 

특성화를 위한 노력이 나오고 있으나 일반대학

원, 교육대학원, 기록관리대학원으로 보편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교육은 MOOC 등 다양

한 방법을 통해 보다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

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특화과목이나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

라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사서에게 요구되는 많은 업무와 역량을 담당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야 한다. 

4.4 교수방법의 다각화 부족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교육은 다양한 교수방

법을 통한 토론, 문제해결, 과제발견을 통한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배양이 강조된다. 기존에 

대학교육에서 진행되어왔던 방식인 교수가 전

공서적을 중심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교수가 전달하는 지식을 암기하고 시험을 보는 

학습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학생 스스로 주체적

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

하다(교육부 2016). 

문헌정보학 수업의 경우 대부분 교수가 중심

이 되어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학습방법이 지배

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미 도서관 현장과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도 실제 교수자에 의한 주

도적 강의에 대한 필요성은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발표 및 토론 위주, 사서실습 및 현장답사

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나타났으며(노영희, 안

인자, 최상기 2011), 정보서비스나 도서관 경영

에서도 수업이 이론 및 개론 위주의 지식전달 

수업의 한계가 지적되었다(정재영 2011; 김영

석 2014). 이제는 학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서교육 
방향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다양한 도서관 변화

의 중심에는 사서교육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사서교

육의 책임이며 이를 위해서 사서교육 시스템의 

전환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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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재상의 변화

5.1.1 사서의 인재상 확립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지식정보에 대한 접

근보장, 정보접근의 평등성, 다양한 계층에 대

한 도서관 서비스, 지적재산권의 유지 등 도서

관이 추구해야 하는 사명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며 도서관 경영, 서비스, 장서개발 등 사서

가 담당해야 할 분야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은 이전보다는 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서 역시 보다 창의적이

고, 융합적이며, 능동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서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의 관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서는 첫째, 다양한 정

보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활

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조 또는 기존 서비스 

개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연구

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 LIBER)는 2017년 디지털 시대 지속

가능한 지식을 강화하는 ‘연구도서관 전략 2018- 

2022(2018-2022 Research Libraries Powering 

Sustainable Knowledge in the Digital Age)’

를 발표하였는데, 주력해야 할 분야로 오픈 액

세스, 연구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제안하고 미

래를 위한 방향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을 

통한 연구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

국의회도서관 역시 ‘미국의회도서관 전략계획 

2016-2010(Library of Congress Strategic Plan 

2016-2010)’에서 정보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보접근을 보장할 것과 직원들이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문화를 조

성할 것 등 총 7개의 전략 중 2개의 전략에서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

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

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기술은 모든 산업분

야 혁신을 위한 기반기술이며, 사서 역시 정보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빠른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으며 정보에 대한 더 나은 접근,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리더로서 지식, 열정기술을 가지고 도

서관, 조직원, 이용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

기를 부여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로

서 사서는 도서관을 둘러싼 변화에 도전하며 

도서관과 이용자를 위한 기회를 발굴하고 혁신

으로 옮길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요구된다. 미

국도서관협회는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미래 도

서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8명의 

도서관 전문가가 모여 ｢Planning Our Future 

Libraries(미래도서관 계획하기: 2025년 청사

진)(2014)｣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미래의 

도서관은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에 있어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도서관 인프라, 특히 예산 및 인적자원의 측면

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서비스, 

공간, 자원을 재발견하기 위하여 직원을 격려

하고 지원해야 하며, 사서들은 다른 외부기관

이나 벤더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도서관에서의 끊임없는 혁신문화

를 구축하고 안일한 도서관 직원의 운영방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외부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서의 리더의 역할을 강조한다. 리더는 

지식, 열정, 기술을 가지고 기관 및 조직원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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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이끌 수 있어야 하며, 미래 도서관에 대한 

비전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 조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원이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셋째, 사서는 생산자, 정보제공자의 관점이 아

닌 정보 기획자, 설계자, 창작자의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 미래의 도서관은 이용자 참여가 강조

된다. 2000년 초에 시작된 ‘도서관 2.0’운동을 넘

어 ‘참여도서관(The Participatory Library)’의 

개념을 제시되고, 참여도서관에서의 이용자는 

도서관을 필요에 맞게 구성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권한을 행사할 것을 강조되고 있다. 

‘참여도서관’은 문화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플랫

폼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참여도서관’에서의 ‘이용자(patron)’와의 대

화, 피드백,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서관을 공

동창작하고 사서들은 이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참여도서관이 중요한 이유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이용자 요구 역시 변화

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신속한 수용, 회원증가

의 활성화, 지역사회에 보다 민첩하고 반응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변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원의 참여, 대화를 통한 신뢰 획득

을 통해 도서관은 지역사회 요구를 충족시키고 

신속하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

로 살아있고 성장하며 변화하는 조직으로의 변

화가 가능하다. 즉 ‘참여도서관’의 핵심은 미래

도서관은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창조 및 공유의 

플랫폼, 이용자-사서가 도서관을 공유하는 모델

로의 이동이 필요하다(미국도서관협회 2014). 이

용자 참여가 강조되고 이용자와 함께 만들어가

는 도서관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기획자, 설계자, 

창작자로서의 사서는 조직원, 이용자, 커뮤니티

와 소통하고, 이해하며,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

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한 본인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구성원과 이용자

의 창의성을 유도하여 도서관을 성장하는 공동

체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할 때 사서교육은 다양한 정보기

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융합자, 기업가 정

신을 바탕으로 열정, 협력, 소통할 수 있는 리

더, 정보기획자, 설계자, 창작자로서 도서관을 

지역사회 요구를 충족시키고 신속하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사서를 양성하는 관점에

서 접근하여야 한다. 

5.1.2 평생교육 패러다임에서의 사서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서의 인재상은 평생교

육을 통해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에서의 지식의 생존주기는 앞으로 점차 더 짧아

질 것이며 대학교육에서 취득한 지식으로 평생

을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다(조헌국 2017). 이것

은 사서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육을 

통한 사서자격증 취득이 사서로서의 평생직장 

또는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대는 지

났다. 도서관이 새로운 기술 및 정보환경에 대응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듯이, 사서 역

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학

습해야 하며 계속적인 경력개발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서는 단순한 이론 및 규칙

의 적용을 넘어선 리더십, 소통, 지식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선도 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량은 단순히 학교교육을 넘어 현장에서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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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통해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패러

다임에서 사서교육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며, 교

육 담당기관과 교육내용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

하다. 

첫째, 계속교육 담당기관은 대학이 주도하던 

사서교육을 대학, 기관, 단체 등이 분담하면서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한다. 국내의 

사서에 대한 계속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교육문화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기록원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립중앙도서

관 사서교육문화과에서 이루어지는 계속교육

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대학의 계속교육 과정 

개설 역시 대학원 과정을 제외하고는 요원한 

현실이다. 그러나 국외의 경우 국가주도형 또

는 지역대표도서관, 전문단체, 대학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계속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

보환경과 교육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역시 전문화되고 있다(장덕현, 구본

진, 윤희윤 2014).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는 ALA 산하의 총 11개 전문분과에서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인데, 11개의 전문분과는 정보서비스, 정보통

신 서비스, 리더십, 청소년, 어린이서비스, 대학 

및 연구도서관, 공공도서관 분과 등 도서관 기

능, 관종, 이용대상별로 교육과정이 구분되어 

있다. 또한 미국대학의 문헌정보학과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계속교

육을 제공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의 경우, 데이터 큐레이션 과정을 석사 후 과정

(Post-Master’s Certificate)으로 개설하고 30학

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리노이 주립

대학의 경우 역시 계속교육의 목적으로 최대 

12학점의 대학원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둘째, 사서계속교육의 내용은 전문화되고 세

분화되어야 하며, 환경의 변화 및 산업수요를 고

려하여 새로운 과목의 발굴이 계속되어야 한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는 온라인 러닝 기반 사서교육을 주로 실시

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 경영(Management), 

서비스(Service delivery), 장서개발(Collection 

Management), 학교도서관(School Library), 

이슈 & 애드보커시(Issues & Advocacy) 등

의 가장 상위 범주 아래, 경영 9개 과정, 서비스 

8개 과정, 장서개발 6개 과정, 학교도서관 1개 

과정, 이슈 & 애드보커시 6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경영과정은 총 9개 과정에 219개 과목이 

개설되었는데 예산(4과목), 건물 & 시설(11과

목), 인증, 고객서비스(2과목), 후원자(6과목), 

인적자원관리(70과목), 리더십(70과목), 마케

팅(3과목), 기술(91과목) 등 과정과 과목이 상

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경영/기술 과정은 디지털 미디어 랩 구축 및 운영, 

도서관 웹 서비스 구현, 전자책 등의 과목이 개

설되었다. 서비스의 경우 총 8개 과정에서 186개 

과목이 제공되는데, 성인(1과목), 아동(1과목), 

아웃리치(29과목), 프로그램 및 전시(95과목), 

독서지도(28과목), 참고봉사 및 이용자 서비스

(29과목), 특수자료 및 희귀도서(3과목), 청년 

등의 과목이 제공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과목

이 개설된 프로그램 및 전시과정의 경우, 학교

도서관에서의 인터액티브 전시 운영, 성인발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에서 가장 유용

한 애플리케이션, 메이커운동과 리터러시 등의 

과목이 개설되었다. 또한 매년 각 분과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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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과목을 개설하는 데, 2017년 개설된 과목

은 미국의회도서관 BIBFRAM 파일럿 2단계, 

학교도서관 국가표준, 대학도서관에서 소수

인종의 동기요인, 이용자 컨설팅 등이 대표적이

며, 2018년은 지도자료에 대한 링크드 데이터, 

ArtFrame, 음악자료와 BIBFRAME, VIVO 등

이 개설될 예정이다. 

호주도서관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ALIA)의 계속교육은 

ALIA PD(Professional development scheme)

과정을 통해 전문가 양성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LIA PD과정은 데이터, 정부

기관, 건강, 공공도서관, 연구/대학도서관, 학교

도서관, 직업교육 도서관 전문가과정으로 구분

되며 각 PD과정은 과정의 개요, 역량, PD 자격증 

취득 조건 등의 정보가 제공되며, ALIA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목(과목당 포인트 취득)

을 수강하여 120 포인트를 3년 동안 취득(1년 

동안 최소 30포인트를 취득)해야 한다. 2017년 

ALIA에서 제공된 과정은 노인서비스, 디지털 

보존기술, 청소년 서비스, 협상기술, RDA, 저

작권, 도서관 공간, 디지털 DIY, 목록, 인포그

래픽, 디지털 리포지토리 기획 및 관리, 디지털 

트렌드 등이었으며, 각 과정은 3주에서 한달동

안 진행된다. 2014년과 2015년에 개설되었으나 

없어진 과정은 위키피디아, MOOC와 도서관, 

웹사이트/HTML 등이며, 2017년에 신설된 과

목은 노인서비스, 협상기술, 디지털 트렌드, 인

포그래픽 등 총 13개 과정 중 8개 과정이 신설

되었다. 2018년은 증거중심 문헌정보학 실습, 

교수법, 행사관리, BIBFRAME, 호주원주민서

비스, 지역사회참여, 장애인서비스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즉, 목록, 독서지도, RDA 등의 필수

과정을 제외하고는 매년 새로운 과정이 신설되

고 집중교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서비스의 경우 공동체 모임장소로서의 도

서관, 생활문제 및 여가정보, 레크레이션 독서, 

인터넷 접속 및 활용기술, 노동력 및 재취업, 문

화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며, 

일주일에 5시간 씩 총 15시간 교육이 온라인으

로 진행된다.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15포

인트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각 과정이 협력을 

기반으로 개발․운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증거중심 문헌정보학 실습과목은 쉐필드 대학

과의 협력에 의해 운영되며, 노인서비스의 경우 

시드니 TAFE와의 협력기반으로 진행된다. 

이에 반해 국내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

련원의 경우, 사서교육훈련 수요조사가 매년 

말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기 년에 개설될 교

과목에 대한 수요인원을 조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수요인원조사는 교육과정 운영횟수, 과정

폐지, 교육인원 조정을 위한 목적이 주이며, 신

규과정 및 과정 내 과목개설에 대한 수요조사

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과정 개설을 위

한 위원회가 별도로 신설되어 있지 않아 사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직원의 능력에 의존에 의

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신규과

목의 수가 2017년 2개 과정에 그치고 있으며, 

3-5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대부분이어서 

한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습득이나 습득된 

지식 및 기술의 현장에서의 적용능력 또는 사례 

발굴 등의 실습을 진행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표 3> 참조).

앞으로 평생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사서교육

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량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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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범주 과목 비고

미국

도서관협회

- 경영, 서비스, 장서개발, 학교도

서관, 이슈 & 애드보커시

- 경영(9개 과정, 219개 과목)

- 서비스(8개 과정, 186개 과목)

- 장서개발(6개 과정, 219개 과목)

- 학교도서관(1개 과정, 25개 과목)

- 이슈 & 애드보커시(6개 과정, 123개 과목)

- 온라인 러닝 활용

- 11개 전문분과에서 과정개발

- 과정별 과목의 세분화 

호주

도서관협회

- 데이터, 정부기관, 건강, 공공도

서관, 연구/대학도서관, 학교

도서관, 직업교육

- 노인서비스, born-digital 보존기술, 청소

년 서비스, 협상기술, RDA, 저작권, 도서

관 공간, 디지털 DIY, 목록, 인포그래픽, 

디지털 리포지토리 계획 및 관리, 디지털 

트렌드 등 과목개설

- 온라인 러닝 활용

- 각 과목별 3주정도의 교육기간 

소요

- 매년 신설과목 개설

- 협력기반 과목 개설 및 운영

사서교육원

- 관리역량(2개 과정)

- 브랜드과정(8개 과정)

- 직무전문(20개 과정)

- 직무공통(12개 과정)

- 직무기타(4개 과정)

- 기타교육(6개 과정)

- 2017년 신설과정

(동화구연 및 도서관최신동향)

- 집합교육 중심

- 과정별 1일-5일 진행

- 신설과목의 수가 제한됨

<표 3> 국내외 사서재교육 과정

사서교육기관은 교육의 기본 범주를 사서의 직

무에 따라 분류하고 전문화/세분화하여 과정 

및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담당 전

문가/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수요조사, 새

로운 과목의 발굴, 기존과목에 대한 계속적 평

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2 교육내용의 변화

5.2.1 기술소양교육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

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러한 이유로 기술소양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있

어서 강조되고 있다(최연구 2017). 도서관 서비

스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이 접목

된 사례가 증명하듯 정보기술은 사서의 전문성

을 심화시키고 도서관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

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사서의 정보

기술 수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

이다. 

노영희(2015)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학이 

전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대비 

2014년 23.14%에서 21.64%로 감소하고 있으

며, 정보학분야는 2011년 대비 과목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베이스, 색인초록, 

정보검색, 정보통신 과목이 여전히 국내 문헌

정보학과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보학 

과목으로 파악되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기술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내용에 대한 교육 또는 기술을 접목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교과목의 신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 IT활용능력을 강조하면서 세분

화된 정보화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노스캐롤

라이나 주립대학은 기본 IT역량을 필수로 요구

하고 있다. 기본 IT역량은 시험을 보거나 시험

에 패스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체과목을 이수하

여 취득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인공지능,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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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마이닝, 빅데이터, 디지털 큐레이션, 리포지

터리 운영 및 관리, 보존기술 등의 정보학 과목

이 개설되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University 

of Illinois - Urbana Champaign)의 문헌정보

학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컴퓨터 활용 능력 

취득을 학위취득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

으며, 2017년 개설된 교과목을 살펴보면 정보

통신의 사회적 관점,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큐레이션, 정보컨설팅, 교육시스템, 기업자정신

을 위한 IT 디자인, 데이터 마이팅, 데이터 시

각화 등의 새분화 된 정보학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도서관에 있어서의 기술의 접목은 문헌정보

학에서 계속 고민하던 영역이다. 사서교육은 다

양한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선도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어

야 한다. 

5.2.2 특화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학교육은 현장과 분리된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을 교육하여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

고, 대학은 획일화된 교육커리큘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특성화를 요구하고 있다(강영문 2017).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론과 개론 위주의 수업이 많으며 학문영역별 

세분화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목가 부족

하다. 이에 김영석(2014)은 도서관 경영과목을 

도서관인적자원관리, 도서관프로그램 기획 및 운

영, 도서관정책 등 일반과 심화과정 등 10개 과목

으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으며, 정재영(2011)은 

정보서비스 과목이 이용자별, 주제별, 관종별 교

과목으로 주제의 이해 및 전문화된 서비스 교과

목으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마다 문헌정보학

과의 특성화를 위한 노력이 세분화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경우, 졸업 후 진로에 따른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성인서비스, 아

카이브, 어린이 및 청소년 서비스, 디지털도서

관, 정보조직, 참고서비스, 학교도서관사서, 특

수도서관 등 9개 도서관 분야를 선정하고 경력

개발로드맵을 제공하여 과목수강 및 경력개발

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 정보학, 임상 

정보학, 디지털 큐레이션, 디지털 인문학, 건강 

커뮤니케이션, 국제개발, 비영리 리더십, 공공 

건강 정보학 등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 이중 문헌정보학과에서 주력

하고 있는 과정은 디지털 큐레이션과 바이오 정

보학이다. 바이오 정보학(Bioinformatics)의 경

우, 문헌정보학과의 48학점을 이수하고, 바이오 

정보학이 요구하는 과목의 취득을 추가 요구하

고 있다. 바이오 정보학의 필수과목은 정보조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분석, 건강정보, 바이오정

보학 연구, 바이오 통계, 생물학 6개 과목 등이

며, 이와 함께 관련 졸업논문, 참여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 관련 기관 인턴십 중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이 필수이다. 디지털 큐레이션에 경

우 관련 필수과목 15학점을 이수를 요구하고 있

는데, 필수과목은 디지털 정보자원 관리기술, 

전자자원 관리, 보존 및 기록관리, 자원선택 및 

평가, 디지털 보존 및 평가 등이다. 이외에 관련 

졸업논문, 참여교수의 연구프로젝트 참여, 관련 

기관 인턴십 중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을 필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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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있다. 즉, 문헌정보학과에서 요구되는 

필수과목 이수 외에 선택과목 및 추가 프로젝트 

등을 집중과정에서 이수하여 학생들의 경력에 

필요한 준비를 돕고 있다.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은 

특화프로그램으로 법학 전문사서과정을 운영

하고 있다. 법학전문사서과정은 1년 과정으로 

21학점 필수과목 이수 및 인턴십, 현장실습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수과목에는 법학도서관 장

서관리, 법학전문도서관 운영, 법률정보 연구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Florida States University)

의 경우, 총 5개의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정보서비스,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리더십 

및 관리 과정,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건강정보

기술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보서비스 인

증과정은 정보서비스의 이해, 비즈니스 정보요

구 및 자원, 성인이용자의 정보요구, 법률정보

에 대한 이해, 정보전문가의 교육적 역할 등의 

과목 중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 인증과정은 어린이 이용

자의 정보요구, 청소년 이용자의 정보요구, 다

문화자료에 대한 이해, 소설에 대한 이해 등의 

과목 중 취사선택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렇듯 국외 대학이 다양한 인증프로그램이

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문헌

정보학과 내 교수의 수, 교과목의 수가 국내 문

헌정보학과보다 방대하여 각 특화프로그램 특

성에 맞는 세분화된 교과목의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에서 한 전공 내 개

설할 수 있는 교과목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

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각 학과마다 도서관의 

학문별 전공과목을 세분화하기는 어렵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은 각

기 특화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숙련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자신

만의 특성화과정을 만들고 학생들의 경력개발

을 전문적으로 제시해가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MOOC나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다른 학

교나 기관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사서 

또는 예비사서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특화과정을 선택하여 경력개발을 지

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5.2.3 산업수요 기반의 실무중심형 교육

지식의 생존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지

식이나 기술의 습득, 자격증의 취득이나 학력

에 의존하는 인재보다는 복잡한 환경에서 스스

로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창

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현장

경험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 대학이나 정형적인 

형식교육 외에 다종다양한 교육의 장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하여 각종 일터의 학습의 장으로서

의 역할이 기대된다(최연구 2017). 이는 사서교

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도 대학교육에서 

배운 지식으로 현장에서 사서로서의 업무를 수

행하기가 쉽지 않다. 도서관 환경은 수시로 변

화하며, 각 도서관이 처한 환경, 이용자 요구는 

상이하다. 사서교육은 실용학문으로 대학교육

을 통해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서

교육은 지식, 기술, 이론의 습득과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필

요하며, 학생들의 실무적응력을 향상하고, 학생

들 스스로 도서관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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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중심형 교육은 캡스

톤 과목의 운영이나 교육과정 개편에서의 산업

수요 반영을 위한 컨설팅, 현장실습 등의 과목 

개발 및 운영 및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캡스톤 디자인은 학부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종합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

춘 창의적 인적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캡스톤 디자인은 최근 많은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교과과목으로 기존의 지식전달방식으로 

교육할 수 없었던 현장의 문제점이나 사례로부

터 출발하여 다양한 문제해결방법, 의사결정 

등을 통해 실무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실제 연구에서 캡스톤 디자인이 학생

들이 대학교육에서 배웠던 지식의 집약적 적용 

및 실무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는 연구결과가 발표된바 있다(오성록 2017). 캡

스톤 디자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산업

체 요구조사, 업무협약 체결 협력 기반의 성공

적인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지침, 교수자와 산

업체의 협력에 기반을 둔 피드백 및 환류 프로

세스 도입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체험중심의 학습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장실습이나 인턴십이 활용

될 수 있다. 국외 사례에서도 현장실습이나 인

턴십을 졸업요건에 포함하고 있거나, 특히 특

화프로그램에 졸업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

례를 파악하였으며, 국내에서도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등의 실습관련과목이 증가하고 있다(노

영희 2015).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개별화

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전문적인 

경험을 통해 사서로서의 직업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실습에서의 획득한 경험을 

대학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내용, 교수방법

에 피드백함으로써 현장과 형식교육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실습이나 인턴십의 운영자체보다는 

유용성이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하는데, 실제 실습프로그램이 체계적

이고 적절하게 구성될수록, 실습환경이 실습에 

대해 우호적이고 적절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수록 현장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반영, 현장실습을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의 제공 등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차성종 2016). 즉, 현장실습의 유용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현장실

습 교육모델을 기반으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져

야 하며, 현장에서 실습을 운영할 수 있는 지침

이나 매뉴얼의 제공, 현장실습에서의 피드백을 

형식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

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개편에서의 산업수요 반영을 

위해서는 관종별 또는 직무별 사서의 교육요구

를 분석하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분야별 사서의 교육요구를 분석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 사이의 간격이 

커지고 있음은 계속 지적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국내 대학교육이 

교육정책에 따라 교과과정이나 교육환경이 결

정되고 있으며 특히 4-5명의 교수로는 현장에

서 필요한 사서의 양성이 어려운 현실이다(장

윤금 2011). 산업수요 반영을 위한 교과목의 지

속적인 개발이 필요한데, 이 역시 전공학점이 

고정되어 있는 국내의 경우 적용하기 용이하지 

않다.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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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매학기 특수과목(Special Topics)이

라는 이름하에 정규과목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

들을 개설하고 있는데, 2017년 가을학기에는 

참여기반 도서관 디자인, 문화자긍심과 정보서

비스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2018년 겨울학기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와 커뮤니티, 재난정보관리, 

대학도서관 운영, 경력개발이 개설되는 등 매학

기 환경에 따른 새로운 과목이 개설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들 과목 중 대다수는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하고 현장의 변화,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전문가와

의 협력을 통한 교과목 개발 및 운영 등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특수과목과 같이 교과명을 

규정하지 않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으로 교과목을 변화하여 운영하는 방식 역

시 고려할 수 있다. 

 

5.3 교육방법의 변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은 단순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닌 지식의 활용, 창의성, 융합,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이 강조되며 이를 위한 개

별화된 트레이닝이 강조된다. 교육은 학습자 중

심, 경험 중심의 교육,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방

법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안종배 2017; 

조헌국 2017). 도서관은 관종 마다의 특수성, 

도서관의 지역 특수성 등 처해있는 환경이 상

이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자원 및 서비스 역시 다양하다. 그러므로 정형

화된 이론이나 모델의 적용만으로 도서관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없다. 사서교육은 사서자격증 

취득이나 단순한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 역량을 기르는 실질적인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사고

력 강화를 위한 학생중심의 거꾸로 학습, 프로

젝트 중심, 문제 중심 학습 등과 같은 다양한 

교수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거꾸로 학습, 프로젝트 중심 또는 문제 중심 

학습 방법의 적용은 학생들 스스로 기본 내용

을 학습하고 진단하며, 보다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도서관 및 도서관이 처해있는 문제해결을 

접근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이

렇게 습득된 경험은 실제 사서가 현장에서 정

보활용능력이나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교육

의 기획 및 운영주체가 되었을 때 교수법을 적

용할 수 있는 훈련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문헌정보학과 커리큘럼에서 교수

법에 대한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 교육에서 다양한 교수

법의 적용이 강조되고 있다(Rivera 2015).

거꾸로 학습은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과제로 하던 것(응용이나 심화학습 등)을 학교

에서 하는 반면, 학교에서 하던 것(교사의 강의

를 듣는 것)을 집에서 하는 방식(홍기칠 2016, 

126)을 말한다. 즉, 집에서 미리 공부를 하고 학

교에서는 모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문제에 대한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미국의 ‘미

네로바 스쿨(Minerva School) 18’, 국내 카이스

트 대학에서 거꾸로 학습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

업, 토론, 세미나 등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성, 융

합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거

꾸로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거꾸로 

하는 학습이 가능해진 것은 최근 다양한 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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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환경의 발전으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해져서 

개인맞춤형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속도로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

는 속도로 개인 맞춤형 수업을 이수하고, 학교교

육을 통해서는 주입식 집합교육보다는 집단지성

이나 협업, 공유학습이 가능해진다. 

거꾸로 학습의 도입이 지식의 활용력을 높이

고 망각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 학습자의 학

습참여도 제고, 소외된 학생들을 학습으로 유

인할 수 있다는 점, 교수자-학습자 사이의 관계

를 수동적 관계 또는 일방적 관계에서 능동적, 

협력적 관계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이 긍정

적 도입 요인으로 평가된다. 최근 교육대학(박

상준 2015), 공과대학(최정빈, 김은경 2015)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거꾸로 학습의 적용이 

연구되고 있으나, 사서교육에 있어서 거꾸로 학

습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교과운영 사례는 많

이 연구된 바 없다. 

학생중심의 교수법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 효과측면이나 실행측면에서 개선

되어야 할 여지는 많다. 특히 몇몇 연구에서 강

의식 수업이 익숙하거나, 지필 평가가 주로 수

행되거나 자기주도학습력이 부족한 경우 새로

운 교수법의 적용이 학업성취도나 수업만족도

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연구(홍

기칠 2016)도 발표되고 있다. 또한 거꾸로 학습

이나,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 등은 한 강좌의 학

생이 많은 경우에 수행하기가 어렵다. 교수자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계속적인 피드백을 제공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

한 교수방법에서 교수자는 지식전달자나 통제가

가 아닌 기획자, 조력자, 동기유발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교수의 역할 역시 상당히 중요

하다. 그러므로 강의식 수업이 익숙하거나 자필

평가가 주로 수행되어왔던 사서교육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교과목에 따른 

교수학습 모형개발이나 운영사례가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4차 산업혁명의 사서교육 방향

성을 요약한 내용이다. 

<그림 1> 사서교육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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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은 중요

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위협을 인지

하고,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도서관 분야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

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다양한 변화의 중

심에는 교육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교육의 책임이며 

교육시스템의 전환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사서교육의 방향성을 제

시하기 위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4차 산업혁명 시

대의 도서관의 변화를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

의 교육적 함의 안에서 사서교육의 문제 및 방

향을 인재상, 교육방법,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은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단순한 건물, 또는 장서

를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

한 자유롭고 완전한 접근을 제공하는 문화적 기

관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서관은 

진정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정보접근의 공간이

라는 정체성은 유지하되, 융통성, 참여, 대화, 진

화하는 공간,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사서는 혁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

며 지역사회의 주요 중추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와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

며, 사서교육 변화는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되어

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인재상, 

교육방법,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음

을 파악하고 4차 산업혁명의 사서교육의 방향을 

인재상,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검토하

였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서 인재상이 정

의될 필요가 있으며, 사서는 정보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할 수 있는 있

어야 하며, 리더로서 소통과 협업능력, 대응능

력이 필요하며, 정보기획자, 설계자, 창작자로

서 도서관을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

고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

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사서교육은 평생교

육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학교는 물론 학교외의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

해 사서의 인재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육내용변화를 위해서 사서교육은 동

형화를 벗어나서 비형식교육의 활용 및 특화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스스로 학습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기 위한 현장학습, 인턴십 등의 비형식교육

의 활용이 중요하며 교육현장과 도서관현장의 

간극을 줄이기 위하여 산업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형 교육을 실시할 것과 이를 위한 캡스톤 

디자인,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계속적

인 연구, 현장전문가-이론전문가의 협력을 강

조하였다. 

다섯째, 교육방법의 변화는 전통적 지식전달

위주의 교수방법을 벗어나 개별화된 교육시스템

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거꾸로 학습, 프

로젝트 중심, 문제중심 학습방법의 적용 등 다양

한 교수-학습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 

조력자로서의 교수자 역할을 강조하며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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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습득이 아닌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사서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

며, 우리가 이미 다양한 기술의 혁신으로 경험

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그 변화의 속도가 빠

르고 예측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맥

락에서 도서관의 방향이나 사서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둘러싼 도서관

과 사서에 대한 많은 위기의 목소리를 보다 주

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서교육의 방향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문헌정보학에 대한 초점은 

기술혁신이 가져올 도서관과 문헌정보학 학문의 

변화이다. 기술혁신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환상

이나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

상 고민해왔던 기술혁신의 도서관 적용을 고민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이 가할 도서관 노

동 구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인간/

도서관이 결합하고 대응해야 할 방안이 필요하

며, 그 고민의 출발은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

육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변화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단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서교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

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사서교육의 인재상, 방

법, 내용에 대한 고민은 추후 연구를 통해 더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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